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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숲의 파수꾼

내 용

새벽을 밤새워 우려낸 먹물로

누군가 밤새 흰 종이 위에 집을 지었다.

그것은 가슴속에 숨겨놓았던

작은 은하수이자, 숨겨진 마음의 영토.

​창작의 고통은 흙을 뚫는 씨앗 같아서

핏방울 같은 땀을 흘려야

겨우 한 송이 이야기의 꽃이 피어난다.

​하지만 울타리 없는 정원은

차가운 서리에 쉽게 짓밟히듯,

이름 없는 바람이 멋대로 꺾어가 버린다면

정원사의 손은 이내 얼어붙고 말리라.

​저작권은 그 정원을 지키는 투명한 울타리,

창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

밤새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등대.

그 울타리가 단단히 서 있을 때,

세상이라는 거대한 숲에는

더욱 다채롭고 눈부신 향기가

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피어날 수 있다.


